
연구제안서 [1]

제목: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70%가 산림이므로 현재와 같이 선진국형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쌀의 자급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를 성취하였으며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역사에 남을 우리 농업
계의 큰 공로이다. 그러나 쌀의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전체 곡물 소비량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곡물자급률
은 전년도의 26%에서 22%로 하락할 전망이다.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내용:
(1) 쌀의 자급과 MMA에 의한 쌀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연구
(2) 식용콩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비용 산출
(3) 기초사료의 부분 자급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도의 개발과 운용 방안
(4)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에 관한 연구
(5) 국산 식량자원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연구방법:
(1) 연구팀 구성: 연구책임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연구자 - 문헌팔(한국종자포럼)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숙종 박사, 이꽃임 박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1년 과제)
(3) 연구비: 3,000만원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10월

기대효과:
(1)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타당성을 확보한다.   
(3) 세계무역기구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출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연구제안서 [2]

제목: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추진배경: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 위해분석에 의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면 엄청난 사
회경제적인 비용손실이 일어나고 식품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
회는 통조림 포르말린사건, 불량만두사건, 라면의 벤조피렌사건 등 비과학적인 식품행정으
로 식품산업이 도산하고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년 초에는 
생굴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해 미국에 수출된 굴 생산품들이 모두 회수되고 수입 금지를 
당해 굴 가공업자들이 줄도산하고 한국 식품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땅에 떨어졌다. 국회
의원 말 한마디에 곤두박질치는 허약한 식품행정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관련 기업들은 사기
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행정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
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내용:
(1) 최근에 일어난 주요 식품위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2) 미국의 FDA현대화법 시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 현황 분석
(3)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4)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5) 식품행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연구방법:
(1) 외부용역 - 연구팀 공개모집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 (1년 과제)
(3) 연구비: 2,000만원 (토론회 비용 포함)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6월

기대효과:
(1)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하여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2)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3) 식품행정의 불안요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개선책을 도모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연구제안서 [3]

제목: 식량비축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바이오연료 생산의 확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
제성장에 의한 폭발적인 동물성식품 소비 증대로 세계의 식량 공급구조에 불안감이 증폭되
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과 앞으로 심화될 세계 식량부족 사태를 감지한 각 나라들
이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수출을 제한하고 비축량을 늘이고 있다. 우리나라 양곡관리법 제
10조에 미곡의 비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곡물이나 식량의 비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눈앞에 닥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하고 적정수준의 식량비축을 법제화해야 한다. 쌀의 비축량을 비
상시(통일 등)에 충분한 양으로 늘리고, 미곡 이외의 주요 곡물(콩, 밀, 옥수수, 보리 등)에 
대한 비축량을 정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정 비축량 산출과 비축 방법, 소요 비
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내용:
(1) 통일을 대비한 쌀의 적정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2) 콩의 적정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3) 기타 식량의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4) 국제 선물거래시장을 이용한 비축 방안
(5) 식량 비축제 확대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조달 방안

연구방법:
(1) 외부용역 - 연구팀 공개모집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 (1년 과제)
(3) 연구비: 2,000만원 (토론회 비용 포함)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8월

기대효과:
(1) 식량비축제 확대를 위한 입법화 자료를 제공한다.
(2) 식량비축에 정부와 민간 기업(식품산업)이 공조하는 새로운 비축개념을 개발한다. 
(3) 식량비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